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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BIS 비율, 3분기 만에 반등 한국경제

국내 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16.02%로 6월 말보다 1.46%포인트 올라.... 바젤Ⅲ 최종안을 조기 도입한 결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비율을 완화한 바젤Ⅲ 최종안을 계획보다 1년반 이상 빠른 올해 2분기부터 적용한 영향으로 수치가 개선됐다”

라임 판매 은행 8개나 되는데… 금감원, CEO 중징계 고수할까 조선일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내년 2월쯤 열릴 예정...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해서도 전·현직 CEO에 중징계를 내릴지 주목....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은 총 8개사.... 판매규모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순....

소상공인 1차 이차보전대출 소진 임박…하나·SC 이어 신한도 중단 뉴스1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마련된 시중은행의 '1차 이차보전 대출'이 소진....

전날 기준 이차보전 대출 소진율은 KB국민은행 87%, 우리은행 99.7%, 농협은행 82.4%... 

은행들, 소송대비하려 창구서도 상담 녹음 매일경제

시중은행은 내년 3월 금소법 시행에 따라 오프라인 창구에서 모든 상담 내용을 녹음·녹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은행이 고객에게 설명을 충분히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녹취 방법밖에 없는지에 대해 당국과 논의 중"

부동산 투자로 다시 눈 돌리는 생보사 왜 데일리안

국내 빅3 생명보험사들의 부동산 투자 규모가 올해 들어 5000억원 넘게 불어나... 투자 여건이 악화되자 부동산이 다시 대안으로 주목을 받는 모습....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우려도...."실물경제의 성장이 동반되지 않은 현재의 부동산 가치 폭증은 정상적인 현상이라 평가하기 힘들다"

병원, 보험사에 전자서류 전송 위법 아니다…힘받는 실손청구 간소화 머니투데이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환자의 진료비 관련 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보내는 것이 의료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의료계가 전자서류를 전송하는 대상이 보험사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돼... 

금감원 확진자 발생에 '라임 증권사 과태료' 논의 증선위 연기 뉴스1

금감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과태료를 논의하기 위한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도 연기... 

9일 취소된 증선위는 다음 주(14~18일) 중 하루 날을 잡아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커지는 퇴직연금시장···증권사들, 고객유치 팔 걷었다 더팩트

'내년 1월부터 '퇴직연금 이전 간소화' 정책 시행이 예상되면서 증권사마다 연말 퇴직연금 신규 투자자모집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3분기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224조7159억 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7조4169억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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